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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수  |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 책임연구원   |  jongsulee@osean.net

특집

오션, APEC 보고서
'해안쓰레기 모니터링을 위한
의사결정틀 개발' 발간

▲ APEC 홈페이지에 개제된 ‘해안쓰레기 모니터링을 위한 의사결정틀 개발’ 보고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 해안쓰레기 모니터링 추진 활성화 기대 
오션에서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아시아태평양경제개발협력체(APEC)의 의뢰로 ‘해안쓰레기 모니터링 

의사결정틀 개발’이라는 프로젝트를 수행하였다. 올해 이 용역의 보고서가 발간되어 APEC 홈페이지에 게재되었다1. 

이 사업의 목적은 새로운 해안쓰레기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시작하고자 하는 APEC 국가들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에 가장 근접한 프로그램을 식별하고 결정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 틀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APEC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잘 활용하고 각국의 모니터링 결과들이 조화롭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또 하나의 목적이다. 이 사업은 ‘APEC의 해양쓰레기 로드맵’의 일환으로 진행되었고, 미국 해양대기청이 

감독 기관 역할을 했다.  

1 https://www.apec.org/publications/2023/01/develop-
ment-of-a-marine-debris-monitoring-decision-framework-for-apec-economies

https://www.apec.org/publications/2023/01/development-of-a-marine-debris-monitoring-decision-framework-for-apec-econom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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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 배경과 목적 및 문서 사용 방법 소개

해양쓰레기 문제는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상실과 더불어 지구의 3대 위기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빠른 경제적 성장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해양 오염을 포함한 환경 파괴라는 희생을 치루어 왔다. 

최근 연구들(Jambeck et al., 2015; Lebreton et al., 2017; Meijer et al., 2019)은 육상기인 쓰레기의 

대부분이 아시아 국가에서 유래한다고 보고했다. 해양쓰레기 문제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한 첫 단계가 해양환경의 

각 섹터(해안, 수중, 해저 등)에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것이다. 그 중 해안쓰레기 모니터링은 접근성과 육상기인과 

인접해 있다는 이유로 가장 많이 실행되고 있으며 가장 비용-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쓰레기의 기인, 분포 

및 거동의 다양성 때문에 통일된 모니터링 방법을 고안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이 보고서는 APEC 경제 주체들이 

기존의 확립된 모니터링 방법을 활용하여 각각의 상황에 맞는 모니터링 방법을 고안할 있는 의사 결정틀을 개발 

하는 것이다.

제2장: 해양쓰레기 모니터링의 의사결정틀 개발 방법 제시 

모니터링 의사결정틀은 기존의 해안쓰레기 모니터링 방법론들을 가능한 한 모두 수집하여 검토하고 분석하여 

이들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 요소를 분석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총 31개의 방법론이 분석 대상으로 채택 

되었으며 이들을 2021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기 모니터링 방법론, 종료된 연구 방법론, 정화 목적이 강한 

방법론, 앱을 활용한 방법론 등 네 가지로 대분류하였다. 이들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을 뽑아 내어 모니터링 

목표와 목적, 대상 쓰레기 크기와 분류 기준, 지리적 범위, 데이터 수집 방법, 데이터 관리 등의 중분류 기준을 

선정한 후 그 특징을 설명하였다. 이 기준에 따라 모니터링 방법론들을 다시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소분류할 

기준을 뽑아내었다. 예를 들면 대상 쓰레기 크기와 분류 기준에서 크기는 2.5 cm 이상, 5 mm 이상, 또는 눈에 

보이는 모든 쓰레기로 소분류기준을 선정하였다. 또, 모니터링을 실시할 공간적 범위에 따라 지역해, 국내, 지방 

등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해안쓰레기 모니터링의 많은 프로젝트들이 대형 크기(25mm 이상)의 해안가 쓰레기만 고려하지만, 일부 모니터링 

프로그램에는 더 작은 쓰레기도 포함되므로 이 프로젝트에서는 눈에 보이는 모든 쓰레기도 매크로 쓰레기로 

다루고 있다. 이 보고서는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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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의사결정틀 또는 결정 트리 제공 

이 장은 소분류 기준의 특징을 설명하여 분류 기준을 잘 이해하고 방법론을 채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후 검토 

대상의 모니터링 방법론들을 각각의 소분류에서 제시한 카테고리별로 할당하여 재정리하는 과정을 제시하였다. 

또한 각각의 과정을 그림으로 제시하여 사용자들이 모니터링 의사결정틀을 잘 이해하고 활용하도록 하였다.

▲ 모니터링 대상 쓰레기 크기에 따른 방법론 분류 예시

▲ 모니터링 의사결정틀 개발을 위한 기존의 방법론 검토 과정

39 cases

16 cases 8 cases

15 cases

Reporting and
recommendation

Virtual consulting meeting
for case studies

Virtual workshop for
APEC member states

Collecting monitoring programs 
or methodolgies

Reviewing on definition 
of monitoring

31 monitoring programs/
methodologies were reviewed

Excluding from
the review

Is it carried out on a 
regular basis to achieve 
one/or more objectives?

Reviewing and extracting 
major elements

Is it a study that can be 
used as monitoring 

survey?

Is it a cleanup including 
survey method that can be 
used as monitoring survey?

YES

YES No

Is it a mobile apps that 
can be used as monitoring 

survey?

Debris larger than
25 mm

Debris larger than
5 mm

All visible debris

What size range of
debris are you
interested in?

China NCCMP
EU MARLIN
EU MLW
EU MSFD TGML
Indonesia MDMG
Japan DBDM
Korea NBLMP
NOAA MDMAP

China MDMP
New Zealand LI

ICC
Clean Swell

Need to survey
smaller items

Need to survey
smaller items

TARGET
SIZE



06

제5장: 의사결정 권고사항 및 프레임워크 정리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각 요소와 기준별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권고사항을 표와 의사결정 프레임워크 형태로 

정리하였다. 모든 프로그램 정보를 엑셀 형식의 스프레드 시트로 제공하고 각 시트의 기능을 사용하여 기준 셀, 

'데이터', '필터' 기능을 사용하여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가장 가까운 사례에 접근하는 것이 유용하도록 하였다.

 

이 사업은 COVID-19의 영향으로 당초에 예상했던 기간보다 길게 진행되었고, 대면으로 열리기로 한 워크숍도 

화상으로 진행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오션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기존의 해안쓰레기 모니터링 방법론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특징들을 정리하여,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연구의 책임자인 오션의 홍선욱 대표는 

“이 의사결정틀은 APEC 국가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적 자원과 경험이 부족한 국가들이 해안쓰레기 

모니터링을 처음 시작할 때 매우 유용하다. 나아가 모니터링을 통해 해양쓰레기 저감 대책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서 발간의 의미를 밝혔다. . 

제4장: 의사결정틀을 활용한 모니터링 방법론 선택을 돕기 위한 사례 연구 소개

모니터링 의사결정틀의 초안을 개발한 후 실제로 해안쓰레기 모니터링을 원하는 APEC 회원국들이 이를 활용하여 

방법론을 채택하는 과정을 가상 워크숍을 통해 실시하였다. 이 워크숍의 목적은 의사결정틀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이해하고 의사결정을 도우며 피드백을 통해 이 틀을 발전시키기 위함이다. 워크숍에 

참여한 나라는 페루와 칠레였으며, 페루는 5 mm보다 큰 쓰레기를 대상으로 삼아 앱을 이용한 모니터링 방법을 

선호하였고, 칠레는 저비용으로 실시할 수 있는 간단 명료한 모니터링 방법론을 원하였다. 이러한 요구에 따라 

페루는 뉴질랜드 쓰레기조사(Litter Inteligence)를, 칠레는 미국의 해양대기청의 해양쓰레기모니터링(NOAA 

NMDMP)이 가장 적당한 방법론으로 나타났다.   

▲ 모니터링 의사결정틀을 활용한 방법론 채택 가상 워크숍 



07

박부경  |  오션스 40 강사, 바다기사단 간사  |  alonewith79@naver.com

이제는 ‘바다를 지키는 다이빙’
바다기사단 아쿠아나이츠 조사원정대 조사활동 실시

최근 활동

９월에 모집한 ‘바다기사단 아쿠아나이츠 조사원정대’의 활동에 참가를 신청한 10명의 아쿠아나이츠가 10월 

14~15일 강원도 양양에서 원정대 활동을 벌였다. 바다기사단 기술위원회 아쿠아매니저인 곽태진씨의 주도로 총 

13명의 참가자들이 3회의 수중 활동과 테라, 스카이 활동을 병행했다. 서울, 경기, 대구, 거제, 부산 등 전국 각지

에서 모인 원정대원은 안전교육을 받고, 다이빙 장비를 체크한 뒤 양양 앞바다 ‘옹기종기’, ‘철제삼동’이라 이름붙은 

다이빙 포인트에서 수중쓰레기와 생물피해를 조사하였다. 

‘팔각어초’ 포인트에서는 아쿠아 기본 조사보다 좀 더 어려운 방법을 실습해 보았다. 수중 침적쓰레기를 일정한 

면적(30m2) 내에서 조사하고 수거하여 과학적인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수중 침적물 밀도조사(Underwater 

Debris Survey, UDS)를 적용한 것인데, 5명씩 2조로 나누어 조사한 결과 A팀 총 6개(유리병 2개, 병뚜껑 1개, 

철조각 1개, 밧줄 1개, 플라스틱 PET병 1개), B팀 총 6개(케이블타이 3개, 밧줄 1개, 플라스틱조각 2개)를 발견

하였다. 참가자들은 조사가 끝난 뒤 오션클라우드(온라인플랫폼 cloud.oceanknights.net) 사용법을 익히고, 

조사 결과 데이터를 직접 입력 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원정대에 처음 참가해 본 구자원씨는 현직 교사로 

평소 취미로 다이빙을 하는 교사들의 동아리에서 활동 

한다. 그는 “처음으로 재미로 하는 다이빙이 아닌 환경 

을 생각하고 작은 실천 방법을 배우는 기회를 가지게 

되어 감사하다”는 소회를 밝혔다. 아름다운 바다를 

보기 위해 다이빙 하던 것에서 벗어나 이젠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바다를 만들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조사원정대 활동을 경험한 사람들 중 일부는 수습기사 

로서 추후 활동을 통해 기사로 승급될 전망이다. ‘바다 

를 지키는 다이빙’에 응원을 보낸다.
▲ 바다 속에 들어가기 전 바다 속 조사 방법을

시뮬레이션을 하고 난 뒤 기념 촬영(사진: 임세한)

https://cloud.oceanknight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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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닷가에서 미리 시뮬레이션을 해 보는 모습

▲ 바다로 들어가는 바다기사단 아쿠아나이츠(사진: 딥브레스리조트)

▲ 수중 침전물 밀도 조사를 나가기 전 기념 촬영(사진: 임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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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기인별 해안쓰레기 데이터 구조

김령규  |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 연구원  |  rgkim@osean.net

발생기인별 해안쓰레기 데이터
연안빅데이터플랫폼에서
다운로드 가능

최근 활동

오션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연안 빅데이터 플랫폼(연안오염 분야)에 6종의 해안쓰레기 신규데이터를 생산하여 

개방하였다. 국가 해안쓰레기 모니터링 조사에서 발견된 여러 쓰레기 항목들 중 발생기인별로 분류한 육상기인, 

해상기인, 외국기인, 양식기인, 어업기인 데이터와 일회용 플라스틱 데이터를 공개하였다.

해양쓰레기는 크게 인간활동 영역에 기반한 유입경로에 따라 육상기인 쓰레기(육지의 강이나 하천을 통해 

유입되는 쓰레기)와 해상기인 쓰레기(해상의 양식장 및 어업활동 등에서 직접 유입되는 쓰레기)로 나눌 수 있다. 

해상기인 쓰레기는 다시  양식기인 쓰레기(양식장에서 유입되는 스티로폼 부표, 부자재 등의 쓰레기)와  어업기인 

쓰레기(어업활동에서 발생되는 통발, 그물 등의로 쓰레기)로 세분화 할 수 있다. 일회용 플라스틱 쓰레기는 

일회용도로 사용되어 버려진 플라스틱 성분의 일회용 접시, 숟가락, 빨대 등과 같은 해안쓰레기이다. 

6종의 해안쓰레기 데이터는 다음과 같은 CSV 형태 구조로 2008년부터 2022년까지 연도별 파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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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방데이터는 각 기인별 쓰레기 항목에 대한 양(개수, 개수밀도) 평가 데이터로 해양쓰레기 정책 입안과 

대응책 마련을 위한 기초데이터로 사용될 수 있다. 또한, 장기 시계열 분석 및 예측, 공간분포 등의 해양쓰레기와 

관련된 다양한 분석용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다. 

이번 공개된 데이터는 유료로 운영되며, 구매를 한 기업, 단체, 기관, 개인 등이 요구시 공개된 데이터를 활용한 가시화 

분석법, 데이터 활용법, 해양쓰레기 기본 교육도 병행하고자 한다. 빅데이터 4차 산업과 해양쓰레기에 관심있는 

기관과 개인의 참여를 기대하여 본다.

▲ 23년도 개방한 신규데이터(출처: 연안 빅데이터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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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16일부터 9월 14일까지 KT&G 상상마당 홍대 5층 갤러리와  KT&G타워 1층 대치갤러리에서 ‘바다의 

바람’이라는 주제로 환경전시회가 개최되었다.

KT&G와 해양환경공단,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이하 오션)이 함께한 이번 전시회는 인간의 관점에서 보는 

바다와 해양쓰레기 이야기에 머무르지 않고, 바다와 해양 생물의 입장에서 현 상황을 바라보는 콘셉트로 

기획되었다.

김정아, 김영민, 김창환, 로칸 킴, 서용선 5명의 저명한 작가가 환경전시회에 뜻을 모았다. 작가들은 해양 환경에 

대한 메세지를 회화, 설치미술, 영상 등 다양한 작품에 담았고 해변에서 직접 주운 해양쓰레기를 활용하기도 했다. 

또한 KT&G가 해변을 입양해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반려해변 임직원 정화활동’ 사진도 함께 전시하였다.

최근 활동

강선영  |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 연구원  |  ksyoung3510@osean.net

‘바다의 바람’ 환경전시회 개최

▲ 8월 16일에 열린 환경전시회 오프닝 행사 단체사진(사진 출처: KT&G)

깊은 시간을 가졌다. 전시회 기간동안 전시장을 찾은 관람객 규모는 홍대 상상마당과 대치 갤러리 각각 약 800여 

명으로 총 1,600여 명이 방문했다. 

이번 전시를 통해 바다가 우리에게 바라는 희망, 외치는 메세 

지가 무엇인지 새롭게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  

전시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후원한 KT&G에 다시 한 번 감사 

의 인사를 전한다. 

▲ 작품에 대해 설명하는 오션의 김정아 예술감독
(사진출처: KT&G)

8월 16일에 열린오프닝 행사에는 KT&G 심영아 

사회공헌실장, 이종훈 문화공헌부장, 해양환경 

공단 서호정 대리, 오션 홍선욱 대표 등 14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KT&G 사회공헌실 심영아 

실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본 전시회의 총괄 

큐레이팅을 담당한 오션의 김정아 예술감독의 

작품소개 시간을 가졌다. 본 전시회의 취지, 기획 

의도와 콘셉트를 바탕으로 한 각 작품들의 의미 

를 설명해 관람객들의 이해를 높여주었고, 바 

다에 대한 입체적인 관점들을 생각할 수 있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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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마닐라만 해양쓰레기 관리 역량 강화’ 사업의 제4차 워크숍이 2023년 9월 19일 열렸다. 이번 연수에는 

필리핀 환경부와 지방정부, 유엔 해비타트(UN Habitat), 동아시아 해양환경 파트너십(PEMSEA), 미국 국제 

협력처(USAID)와 현지 엔지오 등에서 40여 명이 참가했다. 이번 연수는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이하, 

오션)이 해양환경공단과 함께 수행 중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필리핀 마닐라만 해양쓰레기 관리 역량 강화 

(Enhancement of Marine Litter Management of Manila Bay, the Phillipines, EMLM)’ 사업의 일환 

이다. 오션은 2022년 사업 착수 후 3차례 워크숍을 ‘USAID 협력1’, ‘사업계획 개발2’, ‘모니터링 방법론 개발3’ 등을 

주제로 진행한 바 있다. 이번 워크숍의 주제는 ‘인식 증진과 사회적 행동변화’이다. 

국제 연대

이종명  |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 연구소장  |  jmlee@osean.net

마닐라만 해양쓰레기 인식증진 및
사회적 행동변화 워크숍 개최
필리핀 정부, 국제기구,  시민사회 인식증진 사례 공유, 핵심 메시지 개발  

▲ 마닐라만 해양쓰레기 관리 역량 강화 사업 제4차 워크숍 기념 촬영

1

2

3

https://www.osean.net/bdlist/activity.php?ptype=view&idx=7401&page=6&code=activity

https://www.osean.net/bdlist/activity.php?ptype=view&idx=7575&page=4&code=activity

https://www.osean.net/bdlist/activity.php?ptype=view&idx=7612&page=3&code=activity

https://www.osean.net/bdlist/activity.php?ptype=view&idx=7401&page=6&code=activity
https://www.osean.net/bdlist/activity.php?ptype=view&idx=7575&page=4&code=activity
https://www.osean.net/bdlist/activity.php?ptype=view&idx=7612&page=3&code=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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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닐라 시민의 해양쓰레기 인식 수준과 정부 계획   
첫번째 세션의 주제는 마닐라 시민의 해양쓰레기 인식과 정부 정책 현황 공유였다. 먼저, 필리핀 환경부의 해양 

정책과 담당자는 필리핀 해양쓰레기 국가계획(NPOA-ML)의 인식증진 분야 계획과 사업현황에 대해 소개했다. 

이 계획은 이해관계자 사이의 책임과 참여 증진을 목적으로 수립되었으며, 인식증진의 핵심 메시지는 “다음 

세대를 위해 바다를 지키자”이다. 필리핀 정부는 이 계획에 따라 대중교육을 위해 사회미디어를 활용하여 대중 

교육을 진행하고, 3R(Reduce, Reuse, Recycle)에 대한 교육자료를 생산하고 있다. 대중 참여를 위해 경연, 

부스, 자원봉사 등도 조직하고 있으며, 국가기관, 지방정부, 민간단체 사이의 협력 관계 구축을 통해 집합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연중 행사와 청년, 지방정부, 여성 그룹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그리고 다양한 교육홍보 자료를 

활용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당면 과제는 해양 소양과 해양오염, 그리고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패턴에 대한 

지식 부족을 극복하고, 필요한 재정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다. 잠재적 협력 분야는 자료 개발, 교사 역량 강화, 

지속적 홍보 등을 꼽았다.    

이어서 오션의 이유나 국제협력팀장은 본 사업의 기초 조사로 수행한 마닐라 시민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22년 3월, 본사업 착수에 맞춰 마닐라 시민 400명을 대상으로 해양쓰레기 인식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 

결과는 사업 후 시민들의 인식변화를 측정하는 기준이 될 것이다. 조사에서는 마닐라 시민 400명을 지리, 경제 및 

인구통계학적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 해양쓰레기에 대한 인식, 태도, 행동 등에 대해 전화 설문을 실시했다. 먼저, 

마닐라 시민들이 꼽은 해양쓰레기의 주요 발생원은 육상기인으로 하천변의 쓰레기 투기였다. 가장 많은 쓰레기는 

비닐봉지, 음료수병, 식품포장 등이고, 강변과 길거리에 많이 쌓여있다고 한다. 발생원으로서 수산업은 3%로 매우 

낮게 인식되고 있다. 주민들은 대부분 해양쓰레기가 중요한 환경문제이고, 쓰레기를 정해진 통에 분리해서 배출 

하겠다고 답했다. 청소에 참여하겠다는 답변도 85%였다. 폐기물 관리 개선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행동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는데, 수거 주기와 분리 지침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있었다. 해양쓰레기 관리는 모두의 

책임이라는 답이 과반이었다. 이 조사 결과는 마닐라 시민들이 해양쓰레기 줄이기를 실천할 의지가 있고, 정부 

에서 적정한 정책과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워크숍은 유지영 한국국제협력단 필리핀 사무소 부소장의 개회사로 시작되었다. 유 부소장은 필리핀 정부와 

USAID 등 다양한 기관에서 본 사업의 제4차 워크숍에 참가한 것에 감사를 표하고, 마닐라만의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대중 인식증진과 사회적 행동 변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워크숍을 통해 여러 유관 

기관에서 다양한 지식과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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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메세지 개발을 위한 토론

두번째 세션의 주제는 ‘시민과학과 자료 기반 인식증진’이었다. PEMSEA의 소통 전문가 리자 데주코스(Rizza 

Dejucos)는 한국 해양수산부의 지원으로 수행 중인 ‘동아시아 해양플라스틱 저감 사업’에 대해 소개했다. 이 

사업은 1) 지역 해양플라스틱 관리 강화, 2) 모범사례 구현, 3) 장기 모니터링 진행, 4) 역량강화를 주된 목표로  

필리핀과 동티모르의 10개 지역에서 해양쓰레기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이 사업은 필리핀 국가계획(NPOA-ML)의 

주요 전략들의 실현에 기여하고 있다. 해양쓰레기 모니터링은 한국의 국가해안쓰레기 모니터링 조사 방법을 

이용하기 때문에 본 사업(EMLM) 조사 결과와 비교 가능할 것이다. 그녀는 특히, 한국에서 해양쓰레기 모니터링을 

통해 정책 성과와 공간 분포를 평가한 사례를 소개했다. 또, 모니터링 결과의 분석과 발표에서 청중을 이해하고 

그들에 맞게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PEMSEA가 진행하고 있는 ASEANO 사업의 IMUS 

강 조사 결과 지도 구축된 사례도 소개했다. 모니터링 결과는 PEMSEA의 SEA Knowledge Bank에 축적되어 

정책 개발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역량강화와 인식증진을 위해 공동체, 학교 등과 함께 홍보 캠페인 

과 연안정화 등을 진행하고, 동아시아 해양회의에서 교훈을 공유할 계획이라고 한다.   

본 사업에서 마닐라만 해양쓰레기 모니터링을 담당하고 있는 드라살대학(DLSU)의 조니 칭(Johnny Ching) 

교수는 시민과학의 의의와 한계를 소개하고, 마닐라만 현장조사에서 사용하는 조사카드와 사진을 이용한 실습을 

이끌었다. 시민과학은 시민이 광범위한 지역에서 과학적 자료 수집에 참여하는 것으로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이 그 

발전을 가속화하고 있다. 시민과학은 1) 문제 규정, 2) 올바른 접근법 결정, 3) 시민과학 디자인, 4) 참여 집단 구축, 

5) 자료 관리(QA & QC), 6) 평가(기초, 형성, 성과) 등의 절차로 진행된다. 시민과학에서는 참가자의 기술, 습관 

등에서 발생하는 편의 등을 방지해야 한다. 이 시간에 참가자들은 영상 속의 쓰레기를 보고 모니터링 카드를 작성해 

보는 실습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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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별 집단별 인식증진 모범 사례 공유하고 핵심 메시지 개발 
세번째 세션의 주제는 ‘대상 집단별 인식증진 모범사례 공유’였다. 이 세션에서 유엔 해비타트(UN Habitat)의 

볼테르 아코스타(Voltaire Acosta)는 해양쓰레기 관리와 도시 계획을 연계하는 방안을 소개했다. 유엔 해비 

타트는 현재 필리핀의 6개 도시에서 바랑가이 수준까지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 사업에서 KAP (Knowledge, 

Attitude, Practice)기초 조사를 진행했는데, 실제 시민들의 인식과 행동을 포착할 수 있는 질문을 적용했다. 

공동체의 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사회적 행동변화 전략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가능하게 하거나, 혹은 그것을 

가로막는 요인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 사업에서 학령별로 적용할 수 있는 해양쓰레기 교육 매뉴얼 키트를 

개발했다. 포괄적인 공동체 플라스틱 줄이기 계획 수립을 위한 워크숍 등도 진행했다. 취약 계층을 위해서는 

역량강화와 함께, 여성, 비공식 수거자 등에게 법적 정체성을 부여하기도 했다. 자원순환시설과 사회적 기업 등의 

회계 관리, 이사회 운영, 수공예품 제작법 등 기술 훈련도 진행했다. 특히, NPOA-ML의 지역화 지침서를 제작 

했고, 사회적 기업 등을 통한 민관 협력 모형을 만들고 있다고 한다.  

필리핀 공익재단 CORA의 안투아네트 타우스(Antoinette Taus) 대표는 해양쓰레기 저감 부문에서 여성 참여의 

모범사례를 소개했다. CORA는 환경보호와 주민생활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재단이다. KOICA의 EMLM 

사업에서 CORA의 연안 정화 참여자들이 해안 관리자로 고용되거나 여성 지도자, 시민과학로 성장하고 있다. 

CORA가 운영하는 산이시도르 바랑가이의 자원순환시설에서는 주민들이 재활용품을 선별 세척하여 가져오면 

무게에 따라 생필품이나 전자화폐로 바꿔 갈 수 있다. 이 시설은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운영하고 있으며, 수공예품 

제작이나 농산물 생산을 통해 주민들이 소득을 올리고 있다. 이 센터에서는 지역의 여성 지도자들을 발굴하여 

다양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여 가족의 소득 창출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어진 전체 토론에서 USAID의 ‘청정도시 푸른 바다’ 사업에서 사회적 행동변화를 담당하고 있는 라울 카레스 

(Raul Caceres)는 표적 집단별 핵심 메시지 개발 절차를 소개했다. 먼저, 몰라서 안하는 것이면 정보를 제공하고, 

방법을 모르면 기술과 연습, 피드백 등을 제공해야 한다. 반면, 알고도 안하면 동기를 제공하고, 장벽을 없애야 

한다. 마닐라만의 해양쓰레기 관리를 위해 관리 측면에서는 연안정화, 분리 배출 쓰레기통 설치 등이 필요한데, 

주민들이 실천에 참여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감정적 반향, 성찰, 의향을 촉발시켜야 한다. 대중들과 정기적으로 

성과를 공유함으로써 동기를 지속할 수 있고, 사업 완료시에는 인구학적 성과를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효과적 메시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을, 왜, 어떻게와 함께 관심을 끌 표현도 함께 고민해야 하는데, 많은 말을 

하기 보다 시각화를 통해 감정적 반응을 유발하는 방법이 효과적이라고 한다.   

폐회식에서 오션의 홍선욱 대표는 ‘해양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 이라며, 해양 

쓰레기 저감을 위해 마닐라만 지역 사회에서 사회적 행동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핵심 메시지를 찾아본 이번 

워크숍 성과를 토대로 향후 참가자들의 사업에 활용되고, 궁극적으로는 플라스틱 국제협약에도 반영되기를 기대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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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의 초안은 1) 개요, 2) 관리 대상 플라스틱과 폐기물, 3) 재정과 관리 역량, 4) 국가 계획 및 이행 수단, 5) 실행 

조직, 그리고 부록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1) 개요에서 협약의 목적, 정의, 원칙, 범위 등을 정하고, 2) 관리 

대상 플라스틱과 폐기물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플라스틱의 정의와 폐기물 관리 개선 방향 등을 제시했다. 이후 

부분은 협약의 이행을 보장할 수단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국제 연대

이종명  |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 연구소장  |  jmlee@osean.net

▲ 플라스틱 오염 협약 제2차 협상위원회(파리) 모습(사진: 이유나)

유엔환경계획이 ‘플라스틱 오염 종식 국제협약(협약)’의 초안을 2023년 9월 공개했다. 이 초안1은 2022년 제5차 

유엔환경총회에서 ‘법적 구속력 있는 플라스틱 오염 방지 국제협약’을 추진하기로 한 결의와, 이후 진행된 두 차례 

의 정부 간 협상위원회(INC-1~2)의 논의 내용을 반영하여 협약 사무국이 작성한 것이다. 이 초안은 오는 11월 

13-19일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릴 제3차 협상위원회에서 검토될 예정이며, 2024년 4월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리는 

제4차 및 2024년 11월로 잠정 합의된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를 거쳐 최종안 작성을 목표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마지막 협상의 기회가 될 제5차 협상위원회(INC-5)는 한국에서 열릴 예정이다. 

플라스틱 오염 협약 초안에 대한
오션의 의견  
폐어구 예방, 오염 우심 지역에 대한 관리 대책 보강 필요   

1 https://wedocs.unep.org/bitstream/handle/20.500.11822/43239/ZERODRAFT.pdf

https://wedocs.unep.org/bitstream/handle/20.500.11822/43239/ZERODRAF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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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의 목표는 근본적인 플라스틱의 생산과 소비 감축이 되어야    
우선 이 초안에서 눈의 띄는 것은 플라스틱의 근본적 생산 감축을 목표의 하나로 내세운 것이다. 물론 초안에는 각 

조항별로 선택지를 몇 개씩 제시하고 있는데, 첫 번째 옵션들이 국제적으로 플라스틱 자체의 생산 감축 목표를 정하고, 

이 목표에 따라 회원국이 강제성을 갖고 이행하도록 요구하는 내용들이다. 예를 들어, ‘원료 플라스틱 폴리머’ 조항의 

옵션 1은 “각 당사국은 원료 플라스틱 폴리머의 생산 및 공급 수준이 부속서 A의 파트 I에 명시된 감축 목표를 초과하도록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대신 옵션 2는 “... 명시된 국제적 목표 달성을 위해 생산 및 공급을 관리하고 

줄여야 한다”로, 옵션 3은 “플라스틱 폴리머의 관리와 저감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후 

이어지는 화학물질, 문제가 되는 플라스틱, 제품 디자인 등에 대한 조항에서도 옵션 1이 플라스틱의 수요와 생산 자체를 

줄이는 강력한 조치를 제시하고, 나머지 옵션들은 각 당사국의 여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두는 

것들이 많다.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이하, 오션)은 플라스틱 오염 문제의 해결을 위해 플라스틱의 생산과 소비 

자체를 줄여야 하며, 이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감축 목표에 대한 강제적 이행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입장은 지난 1~2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에 대한 오션의 서면 의견서를 통해서도 밝힌 바 있다.   

폐어구 문제 플라스틱 오염 협약 초안에 포함     
오션은 ‘어구(Fishing gear)’가 협약의 초안에 포함된 것을 환영한다. 이 협약이 제기된 배경에 해양쓰레기와 미세 

플라스틱 오염 문제가 있고, 유엔환경총회의 결의도 이 협약이 ‘해양환경을 포함’한다고 밝히고 있다. 당연히 이 협약은 

중대한 해양환경 오염의 원인인 ‘어구’ 관리를 포함해야 한다. 그런데, 어구 관리가 ‘폐기물 관리’의 일부로만 거론되는 

점은 우려가 된다. 플라스틱 어구의 사용량 감축이나 대안 모색 등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사용 후 폐기될 

어구의 관리만 다룰 수 있기 때문이다. 초안에서 어구 관리를 위한 핵심 수단으로 ‘어구 표시와 추적’, ‘보고 의무’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정책 대응 수단의 범위가 지나치게 좁게 설정되었다는 

인상을 피할 수 없다. 폐어구가 해양환경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을 고려하여 어구의 생애주기 전체에 대한 관리 방안을 

협약에서 고려해야 한다. 더 포괄적인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과 수단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미 자연환경에 유출된 플라스틱에 대한 대응이 수거에 국한된 점 역시 미흡한 부분으로 꼽는다. 초안은 당사국들이 

플라스틱 오염이 집중된 지역(hotspot)을 평가, 식별, 우선 대응하는 데에 협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런 지역에서 

플라스틱 오염에 의한 생물 서식지 영향 등이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초안에는 대응 수단을 ‘정화’ 

활동만 제시하고, 이런 회복 작업이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으로 진행되도록 지역 시민들의 참여를 늘려야 한다고 명시 

했다. 물론 오염 우심지역에 대한 정화 작업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더 이상 플라스틱 쓰레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예방 대책을 세우는 것이다. 오염 우심지가 된 이유는 유입량이 많기 때문일 텐데 예방은 하지 않고, 청소만 계속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하고 사전예방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오션은 플라스틱 오염 협약 작업반을 운영하면서, 주요 이해관계자의 입장이나 협상 진척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향후 

에도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공유하여 이 협약이 지구의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하는 수단이 되도록  국내외 관심 있는 

기관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데에 기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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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션에서는 올해 열일캠페인을 시작해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열일캠페인은 가장 많이 발견되는 해양쓰레기 Top10을 뽑아 10분의 1로 줄이자는 

캠페인입니다. 최근 오션 인스타그램에 연재된 열일캠페인 인스타툰을 소개합니다. 

10월은 5, 6화입니다. 

열일캠페인 인스타툰

5화 : 열일세이버
새하얀 저어새의 깃이 붉게 물든 이유



19

6화 :
열일세이버
강제 단식 중인
몽크물범의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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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과 양식업에서의
미세플라스틱 (요약문, 1장)

앨리시아 로  |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 연구원  |  lohalicia@osean.net

제495회 오션세미나

10월 3일 진행된 제 495회 오션 국제세미나에서는 FAO 2017년 보고서를 같이 공부하였다. 2017년에 발표된 

이 보고서는 수생 생물에 대한 미세플라스틱 발생과 영향에 관한 현재 지식 상태에 대해 매우 유익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세미나에서는 2022년 보고서의 최신 데이터를  포함시켜서 다루었다. 이 보고서는 여러 장으로 구성되어 

있어 10월에 진행될 주간 세미나 전체를 통해 논의될 예정이고 이번에는 요약과 1장을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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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번역  

플라스틱 생산은 1950년대 초부터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2015년에는 3.22억 톤에 달했으며, 이 수치에는 

2015년에 6,100만 톤을 차지한 합성 섬유는 포함되지 않았다. 플라스틱 생산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5년까지 생산량이 두 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플라스틱 폐기물의 불충분한 관리로 

인해 담수, 강어귀 및 해양 환경이 오염되었다. 2010년에는 약 4,800만 톤에서 1,270만 톤의 플라스틱 폐기물이 

바다로 유입되었다고 추정되었다. 버려지거나 분실된 또는 기타 방법으로 버려진 부표, 밧줄, 그물 등은 어업 및 

양식업 분야에서 플라스틱 폐기물의 주요 원인으로 간주되지만, 이들의 상대적인 기여는 지역 및 국제적 수준에서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미세플라스틱은 일반적으로 가장 긴 길이가 5mm 미만인 플라스틱으로 정의되며, 이 정의에는 100 나노미터 

(nm) 이하인 나노플라스틱도 포함된다. 플라스틱은 이 범위의 크기로 제조된 1차 미세 및 나노플라스틱과 더 큰 

플라스틱이 쪼개져 만들어진 2차 미세 및 나노플라스틱으로 나눌 수 있다. 미세플라스틱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환경에 유입될 수 있으며, 모래사장, 퇴적물, 표면수 및 수층에서 모두 보고되었다.

수산물 중 상업적으로 중요한 종들을 포함한 수생 생물이 미세플라스틱을 섭취하는 것은 실험실 및 현장 연구 

에서 보고되었다. 또한 특정 현장 연구에서 수산물 중 미세플라스틱의 섭취 원인을 파악할 수 있었다.

미세플라스틱에는 제조 과정에서 화합물이 첨가제로 혼합되어 있으며,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농축되는 생체 농축 

독성 화합물(PBTs)을 효과적으로 흡착한다. 수생 생물에 의한 미세플라스틱의 섭취 및 생체 농축 독성 화합물의 

축적은 해양 환경에서 미세플라스틱에 의한 위협의 중요한 측면이다.

미세플라스틱 섭취의 부정적 영향은 일반적으로 매우 높은 노출 농도에서 관찰되었으며, 이 농도는 현재 환경 

농도를 여러 배 초과한다. 야외 수생 생물에서는 미세플라스틱이 일반적으로 소량으로 위장관 내에서만 관찰되었 

으며 현재 야외 및 양식 수생 생물의 개체군에 미세플라스틱 섭취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증거는 없다.

인간의 경우, 대부분의 해산물 종에서 위장관을 제거하면 미세플라스틱 섭취 위험이 감소한다. 그러나 패류의 

대부분과 몇 종의 작은 어류는 통째로 섭취되어 미세플라스틱 노출을 일으킬 수 있다. 홍합의 한 부분을 섭취한 후 

섭취한 미세플라스틱의 최악의 추정치는 7 g이며 이를 통해 특정 생체 농축 독성 화합물 및 플라스틱 첨가제의 

화학 노출에 대한 영향은 미미하다(총 식이 섭취량의 0.1% 미만).

수생 환경의 미세플라스틱 오염은 앞으로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수생 환경 및 미세플라스틱 

(150 m 미만)의 작은 크기에 대한 발생 및 해산물 안전에 미치는 가능성에 대한 지식은 미미한 상태이다. 현재 

수생 환경 및 생물에서 나노플라스틱을 관찰하고 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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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 어업

1장: 일반적인 소개

1.1 맥락

수산물 및 어업 생산은 1950년 FAO가 회원국의 데이터를 수집하기 시작한 이후로 약 8배 증가했다. 이 생산량은 

지난 50년 동안의 인구 증가를 앞지르고 있다. 2015년에는 약 1억 7천만 톤의 동물성 수산물을 생산하여 

기록적인 고점을 달성했으며, 이는 해조류 양식 약 2,900만 톤을 고려하지 않은 수치이다. 2020년에는 총 어업과 

어류 양식 생산이 2억 1,400만 톤으로 사상 최고치에 달하였으며, 이 중 어류는 1억 7,800만 톤, 해조류는 3,600

만 톤이었다.

2015년에는 약 5,700만 명이 어업 및 어류 양식의 제1차 섹터에서 종사하고 있었으며, 이 수는 2020년에 약 

5,850만 명으로 증가했다. 2014년에는 수산물의 국제무역이 총 농산물 수출의 약 9%를 차지하였고 전 세계 

무역의 약 1%를 차지하였다. 현재로서는 2020년의 최신 데이터에서 전 세계 상품무역이 1%로 유지되었지만 

수산물의 국제무역은 총 농산물무역의 11%로 증가했다.

잡는 어업은 약 8,200만 톤 정도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오르내리며, 2015년에는 8,230만 톤, 2018년에는 8,450만 

톤, 2020년에는 7,880만 톤에 이르렀다(그림 1). 2018년의 해양 어획량 감소는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한 

어업 활동 중단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내륙 어업은 꾸준히 증가하여, 2015년에는 약 1,150만 톤이었고 2020년 

에도 1,150만 톤에 이르렀다. 2015년 해양 어업에서 가장 생산량이 높은 지역은 북서태평양, 중서태평양 및 북동 

대서양이었다. 2020년에는 중국의 기여로 인해 여전히 북서태평양이 가장 높은 지역이었다. 2015년의 주요 어업 

국가는 중국, 인도네시아, 미국, 페루, 러시아, 인도, 일본으로, 이 일곱 국가는 2015년 글로벌 해양 어업 총량의 

약 52%를 차지했다. 2020년에는 중국, 인도네시아, 페루, 러시아, 미국, 인도 및 베트남이 주요 어업국가였으며, 

이 일곱 국가는 2020년 글로벌 해양 어업 총량의 약 50%를 차지했다.

▲ 그림 1: 세계 잡는 어업의 추세 (FAO,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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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업의 수산물 생산은 1950년대에 약 60만 톤에서 1980년에는 약 470만 톤, 2020년에는 7,700만 톤까지 

증가했다 (그림 2). 2015년에는 약 1,870만 명이 수산물 어류 양식 제1차 섹터에서 종사하였으며, 이 중 약 84%

가 아시아 국가에 속했다. 이 통계는 2020년에도 동일하다. 수산물 양식에서 상위 25개 생산국은 2014년에 전 

세계 총 생 산량의 96%를 차지했으며, 이 중 처음 다섯 개의 주요 생산국은 아시아 국가(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방 글라데시)였다. 2020년에는 이 다섯 개 주요 생산국의 기여율이 글로벌 수산물과 해조류의 91.6%로 

증가했다.

세계적인 규모에서 수산물 양식이 전체 어업 및 수산물 생산(해조류 제외)에 기여하는 비율은 꾸준히 상승하여 

2020년에는 49.2%로, 잡는 어업과 비슷하였다. 이러한 기여율은 1950년대 수산물 양식의 4%, 1970년대 5%, 1990

년대 20%, 2010년대 44%로 큰 변화를 나타내었다. 아시아는 어업보다 수산물 양식에서 생산량이 더 많았으며, 

각 지역에서 주요 생산국을 제외하고도 아시아는 여전히 44.7%로 수산물에서 양식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다. 

2015년에 내륙의 양식 생산량은 약 4,800만 톤으로 전체 양식 생산의 약 63%를 차지했다. 내륙 생산에서 메기, 

틸라피아 등 많은 종의 물고기가 생산되었다. 2020년에는 내륙 양식 생산량이 약 5,440만 톤으로 전체 양식 

생산의 약 62.2%를 차지했다. 

2015년에 해양 및 연안 양식에서의 생산량은 약 2,800만 톤이었으며, 이 중에서 소어류가 65%를 차지하였다. 

2020년에는 전 세계적인 해양 및 연안 양식 생산량이 6,810만 톤으로 증가하였다.

▲ 그림 2: 세계 양식어업 생산량, 1991-2020 (FAO,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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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플라스틱과 미세플라스틱

플라스틱 생산은 1950년대 초에 대규모 산업 생산이 시작된 이래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플라스틱은 일상 

생활의 거의 모든 측면에서 사용된다. 미세플라스틱은 일반적으로 가장 긴 축의 길이가 5mm 이하로 정의되며, 

대기, 토양, 담수 및 해양과 같은 다양한 환경에서 발견된다. 미세플라스틱 오염은 새로운 현상이 아니며, 그 첫 

발견은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에 대한 관심은 과거 10년 동안 과학계, 국제 기구, 정부 

및 대중 언론에 의해 증가되었는데, 주로 환경 및 인간 건강에 대한 우려로 인한 것이다.

1.3 세계적인 동향

플라스틱유럽(PlasticsEurope)에 따르면, 2015년 플라스틱 생산량은 3억 2,200만 톤에 달하며, 2021년에는 

3억 9,100만 톤에 이른다. 2017년 FAO 보고서에서는 2015년 성장률을 기반으로 하여 플라스틱 생산량은 

2025년까지 두 배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2021년 현재 최신 데이터(FAO, 2022)는 그 예측대로 증가 

하지 않았음을 보여주었다. 합성섬유는 합성 고분자 생산의 큰 부분을 차지하며, 전 세계적인 생산량은 2015년에 

약 6,100만 톤이었으며, 이는 2021년에 7,220만 톤으로 증가했다(Textile Exchange 2022). 합성섬유는 

저렴한 가격, 대량 생산 및 맞춤화로 인해 면, 울, 실크과 같은 천연섬유를 대체했다. 플라스틱의 대규모 생산과 

대량 소비로 인해 서식지에서 플라스틱이 축적되고, 생물체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환경적 영향 

으로는 서식지 파괴, 생물체에 의한 얽힘과 섭취, 떠다니는 쓰레기로 인한 외래종 생물종 유입을 들 수 있다. 해양 

쓰레기의 경제적 영향은 소득 손실, 청소 비용, 어종 감소 또는 관광 감소 등이 있다. 또한 어업과 배송에 대한 항해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

플라스틱 생산 및 폐기물 발생은 인구 증가와 관련이 있다. 따라서 미세 플라스틱 오염은 예견 가능한 미래에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플라스틱 생산은 기후 변화를 이끄는 온실 가스의 생성에도 기여한다. 플라스틱 폐기물의 

분해와 분열은 온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온도 상승이 미세 플라스틱 및 나노 플라스틱 입자의 생성 속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1.4 보고서의 구조와 범위

미세플라스틱은 해양 환경에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으며 해수, 호수, 강, 강어귀, 퇴적물 및 다양한 생물종에서 

관찰되었다. 상업 어종 및 조개류에서도 현장 관측을 통해 소수의 미세플라스틱이 보고되었으며, 어업 및 수산물 

에서도 확인되었다. 미세플라스틱 및 관련 화합물의 존재가 어업 생산, 어업 자원에 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식품을 오염시킬 우려도 제기되었다. 

본 보고서에서는 상업 어종 및 조개류, 먹이 종과 어업 및 수산물에서 미세플라스틱의 발생 및 영향에 대한 현재 

지식 상태를 검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해양 환경에서 미세플라스틱 및 나노플라스틱의 존재로 인한 어업 자원 

및 소비자에 대한 잠재적 위험을 평가하였다. 이 보고서의 목표는 이러한 위험이 현실화된 경우, 어업 자원 및 

소비자에 대한 미세플라스틱의 노출을 줄이기 위해 적절한 조언 및 가능한 조치를 개발하는데 활용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증거를 제공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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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중계

OSEAN 2022년 6월 세미나 공지

세미나 소식

안녕하세요?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에서는 2010년부터 지금까지 490여 회의 자체 세미나를 진행하여 왔고, 

매달 뉴스레터를 통해 그 결과를 해양쓰레기 관계자들과 나누어 왔습니다. 해양쓰레기 문제 대응을 

위해서는 관련 과학 지식과 국제 동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동안 진행해 온 세미나의 성과를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기 위해 2017년부터 공개 온라인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미나는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시작되며 약 한 시간 정도 진행됩니다. 매월 첫 번째 주 세미나는 중국, 대만, 

베트남 등에서도 참여하는 국제세미나로 진행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 또한 

오션의 지식 나눔 활동을 지지해 주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3. 10. 26
홍선욱 두 손 모아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이메일(osean@osean.net)로 신청해 주세요.
논문을 보내드립니다.

참가 신청  

세미나 과정은 녹화한 뒤 유튜브를 통해 일반에게도 공개하고 있습니다.
세미나 내용은 한글로 정리하여 월간 ‘오늘의 해양쓰레기’를 통해 독자들과 공유합니다.

결과 정리 

부득이한 상황으로 세미나를 열기 어려울 경우에는 그 주 일정이 취소되고 다음 일정은 공지된 대로 진행합니다. 
참가자들은 반드시 세미나 하루 전날(월요일) 오후에 게시판에 변경 공지가 있는 확인해주세요.

일정 변경

미리 개설된 원격 세미나실이 담당자의 실수나 네트워크 사정으로 인해 접속이 안 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osean@osean.net로 메일을 주시거나 055-643-6381로 전화를 주시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문의

OSEAN 세미나 참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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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실 링크
us02web.zoom.us/j/84205413993?pwd=OTNoWUN6UTBwK21JYWtWcnFMaHNkdz09

※ 오션의 화요 정기 세미나는 되풀이 회의로 예약되어 매주 링크 주소가 같습니다.

세미나 소식

OSEAN 11월 세미나 일정

11월 7일 10:30 AM 제 499회 오션세미나
추후 공지

11월 14일 10:30 AM 제 500회 오션세미나
[500회 특집1] 유엔보고서: 수도꼭지 잠그기_세계가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하고 순환 경제를 만드는 

방법-1, 2장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2023. Turning off the Tap. How the world can end plastic 

pollution and create a circular economy. Nairobi.

11월 21일 10:30 AM 제 501회 오션세미나
[500회 특집2] 유엔보고서: 수도꼭지 잠그기_세계가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하고 순환 경제를 만드는 

방법-3, 4, 5장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2023. Turning off the Tap. How the world can end plastic 

pollution and create a circular economy. Nairobi.

https://us02web.zoom.us/j/84205413993?pwd=OTNoWUN6UTBwK21JYWtWcnFMaHNkdz09#suc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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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와 인터뷰로 오션이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 오션!

언론 보도

이미지를 덩어리로 토해 내다- 김정아 작가

newsverse.kr/news/articleView.html?idxno=4199

[출처] 뉴스버스 |  2023.10.1  |  심정택 미술칼럼니스트

https://www.newsverse.kr/news/articleView.html?idxno=4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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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쓰레기에 관한 뉴스가 쏟아져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해양쓰레기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관심만큼이나 문제 해결에 힘을 쏟았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 뉴스를 소개합니다.

이 달의 해양쓰레기
뉴스를 소개합니다.

해양 뉴스

[오션 뷰] 세계해양포럼과 제러미 리프킨
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3101518291934376

[출처] 부산일보 |  2023.10.15  |  백현충 기자

부산대 ‘해양쓰레기 솔루션’에 전세계가 주목

iusm.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25481

[출처] 울산매일신문 |  2023.10.16  |  김성대 기자

韓, 런던의정서 총회서 "오염수 방류 과정, 해양환경 기준 부합 처리" 피력
news1.kr/articles/5190938

[출처] news1 |  2023.10.6  |  백승철 기자

한-필리핀 2차 해양대화 개최…해양안보협력 MOU 체결 합의
yna.co.kr/view/AKR20231012168100504?input=1195m

[출처] 연합뉴스 |  2023.10.12  |  김지연 기자

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3101518291934376
https://www.iusm.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25481
https://www.news1.kr/articles/5190938
https://www.yna.co.kr/view/AKR20231012168100504?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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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바닷가 폭죽놀이의 불법성, 위험성, 피해를 알릴 수 있는 내용

수상작 용도
SNS를 통해 대국민 홍보

파일 형식
사진과 영상 자유

(작품 제출 시 1컷 10MB이하로 압축, 최대 1기가까지 가능)

참가 대상
바다를 사랑하고 해양쓰레기에 관심이 많은 전 국민 누구나

(지역/연령 제한 없음)

접수기간
9월 11일(월)~11월 30일(목)

시상(사진과 영상 관계 없이)
■   대상 1명/팀 30만원 

■  최우수상 1명/팀 20만원

■  우수상 3명/팀 10만원

■  장려상 4명/팀 5만원

응모기준
■   수상경력이 없는 작품

■  대리출품하거나 메타정보가 조작된 작품 출품 불가

■  드론 촬영의 경우 자격증 소지자가 촬영한 작품이어야 함
   (유의사항참고)

수상작 발표
2023년 12월 15일 (금). 오션 홈페이지(www.osean.net)를 

통해 게시할 예정이며, 수상자들은 개별적으로 통보합니다.

참여 방법
1)@osean_net 인스타그램 계정 팔로우 후
   #폭죽 #폭죽수사대 #폭죽_공모 해시태그 및 
   @osean_net 계정을 태그한 후 사진을 업로드

2) 구글폼을 통해 업로드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c
YJhHej95wYUqckAYV9UORYKV6afZqMJpw6379
EysevlSZvQ/viewform

문의사항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

Tel: 055-643-6381

E-mail: oceanknights@osean.net

공지사항

열일캠페인-2023 한국 국제연안정화 특별활동 

폭죽 SNS용
사진 영상 공모전 알림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cYJhHej95wYUqckAYV9UORYKV6afZqMJpw6379EysevlSZvQ/viewform


회원가입과 후원 바로가기 www.osean.net/support/support_01.php

회원 / 기부금 계좌

농협 301-0051-2766-11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

E-mail osean@osean.net

Tel 055-643-6381

Fax 0303-0001-4478

주소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죽림5로 55-9

         KD빌딩 404호 (우53020)

인스타그램 @osean_net

9월 회비를 내 주신 회원님들

9월 후원해주신 기업과 단체

강대석, 강동웅, 강륜화, 강민구, 강성길, 강재영, 강정훈, 고문현, 고선화, 고진필, 공필재, 곽연희, 곽유상, 곽태진, 권단비,  

권미양, 권정은, 김경신, 김기림, 김기만, 김기범, 김나리, 김도근, 김동원, 김령규, 김민정, 김민지, 김상문, 김석현, 김선동, 

김성우, 김성은, 김소영, 김승규, 김아영, 김양균, 김여훈, 김영규, 김영미, 김영은, 김영일, 김영준, 김용환, 김은정, 김의태, 

김재진, 김정아, 김정윤, 김종덕, 김종범, 김준형, 김지혜, 김지환, 김진일, 김초희, 김태연, 김태훈, 김태희, 김해기, 김향희, 

김현지, 김호상, 김호찬, 김환희, 김효정, 김  훈, 김희종, 남정호, 노현정, 노희정, 도영준, 도파라, 로라킴, 류동희, 류영완, 

류종성, 목진용, 문경숙, 문명희, 문효방, 민병걸, 박경규, 박경화, 박경희, 박동민, 박명관, 박미경, 박미선, 박  솔, 박연자, 

박영규, 박요섭, 박윤경, 박은주, 박은주, 박은지, 박은진, 박인숙, 박주영, 박준건, 박준용, 박지혜, 박철민, 박출이, 박희제,  

배창수, 변효진, 서은희, 서정미, 선호경, 성홍근, 손석현, 손성민, 손어진, 손현준, 송영경, 송종원, 시지훈, 신민주, 신소린,  

신재영, 신춘희, 심원준, 심이나, 안명덕, 안병덕, 안순희, 안지연, 양명기, 양수민, 예수진, 오경희, 오기택, 오정근, 오정순,  

오창영, 원종호, 유병덕, 유신호, 유영주, 유찬민, 윤동영, 윤슬아, 윤현정, 은자경, 이강만, 이경아, 이경희, 이광수, 이광재,  

이동경, 이동규, 이두형, 이문숙, 이보경, 이석중, 이순천, 이승현, 이영호, 이요셉, 이유나, 이유리, 이인숙, 이인식, 이재환,  

이정민, 이정은, 이정이, 이정현, 이종란, 이종명, 이종수, 이종호, 이주언, 이지아, 이진석, 이찬원, 이철용, 이태식, 이현주,  

이현진, 임세한, 임운혁, 임정은, 임진아, 임채원, 임효혁, 임효희, 임희근, 장  미, 장원근, 장윤정, 장은영, 전일구, 전현수,  

전혜영, 전홍선, 전홍표, 정미현, 정민경, 정수경, 정승애, 정지현, 정지혜, 정진아, 정춘구, 정형욱, 정호승, 조갑자, 조문경,  

조성수, 조성억, 조영숙, 조현우, 조현국, 조현숙, 조홍연, 진  주, 채정연, 채홍기, 최나현, 최명애, 최승만, 최시열, 최영석, 

최용준, 최윤숙, 최은정, 최주섭, 최지연, 최지현, 최필종, 최현우, 최희정, 하경도, 한기명, 한나진, 한동욱, 허낙원, 허인숙,  

홍상희, 홍선욱, 홍성민, 홍성진, 홍승표, 홍원표, 홍준성, 황대호, 황선규, 황선주, 황열순, 황지현, 황청희, 황혜진, 일점오도씨

드림오션네트워크, 리와인드, (주)허니랩, 코스파, 지오시스템리서치, 오션사이언스, (주)샤인임팩트, TS트릴리온, (주)무신사, 

(주)JYPE, 유한회사 온테크

공지사항

2023년 9월에
회비와 후원금을 보내주신 분들
오션은 해양쓰레기로 인한 환경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전문성과 과학성을 지향하는 연구공동체

입니다. 연구와 조사 사업을 통해 한발 한발 다가가는 연구기관임과 동시에, 여러분이 보태어 주시는 에너지

로 여러분과 함께 시민과학의 기반을 다지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멀리 계시면서도 언제나 믿고 힘이 되어주

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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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은 본사에 있습니다.
이 뉴스레터 기사를 인용할 때는 아래와 같이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 월간 뉴스레터 ‘오늘의 해양쓰레기’ 통권 163호 2023년 10월호, 이종명(편집)

해양수산부에 등록된 사단법인으로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조사와 연구, 교육 홍보, 정책 개발, 

국제 협력 등을 위해 2009년 설립된 비영리 연구소입니다. 해양환경 중에서도 특히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집중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모임인 동시에 전문성과 과학성을 지향하는 

연구공동체입니다. 정부와 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 어민과 기업 등 해양환경과 연관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이해당사자는 물론, 우리나라와 동아시아 그리고 지구촌의 모든 시민들과 함께 해양쓰레기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오션은 언제나 시민 여러분들의 참여를 열렬히 환영합니다.

대표  홍선욱       연구소장  이종명

연구원  이종수, 정호승, 박은진, 진주, 장윤정, 이유리, 앨리시아 로, 도파라, 이유나, 김령규, 한국인, 강선영, 

             박은선 (KOICA Young Professional)

이사  강대석, 이인식, 시지훈, 이규태, 김기범

상임고문  김인환, 최주섭

예술 감독  김정아

교육 프로그래머  김태희, 이종호

함께 하는 사람들

발행인  홍선욱

편집인  이종명

디자인  바오

인쇄  평화문화사

전화번호  055-643-6381

홈페이지  www.osean.net

이메일  osean@osean.net

카페  cafe.naver.com/osean

인스타그램  @osean_net

주소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죽림5로 55-9 KD빌딩 404호 (우 53020)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Our Sea of East Asia Network, OSEAN)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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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824오션에서는 해양쓰레기와 관련된 여러분들의 소중한 원고를 기다립니다.




